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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논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의 약동을 흔적으로 재해석한 본인의
작품 ｢｢｢TTTrrraaaccckkk｣｣｣연작에 관한 연구이다.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타고난 고
유의 형태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변
화한다.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의 약동이라는 작업 모티브는 우연히 마주친
해변 모래사장에 펼쳐진 서해 비단고둥(((UUUmmmbbbooonnniiiuuummm ttthhhooommmaaasssiii,,,밤밤밤고고고둥둥둥과과과)))1)

［［［도도도판판판111］］］의 정경에서 비롯되었다.본인은 이를 계기로,하나의 대상을 응
고된 상태로 조형화하기 보다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생의 약동을 시각화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그것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자 했다.이 같은 시도
가 바로 ｢｢｢TTTrrraaaccckkk｣｣｣연작이다.생의 약동은 주지하다시피,시간의 흐름을 통해
가능하다.따라서 본인은 시간의 흐름을 본 작품에서 시각화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본인은 우선적으로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고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의 약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야 했다.이 연작에서는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하기 위한 형태로
씨앗을 채택했고,형태의 표면 위에 선으로 혹은 기단 대신 흐름을 나타내
는 물결 형태를 통한 ‘흔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의 약동을 제시했다.
｢｢｢TTTrrraaaccckkk｣｣｣연작은 관람자에게 씨앗이라는 생명의 원형을 통해 자연이 지닌

강한 생명력을 전달하고 하고 있다.아울러 그것은 우리 주변의 자연물이
단지 정지된 상태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인간과 같이 약동하고
있음을 ‘흔적’이라는 장치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다.본인의 작품에서 시간의
1) 서해비단고둥

모래펄갯벌과 모래갯벌에서 산다. 높이 1 cm 정도, 지름 1.5 cm 정도로 비단고둥과 비슷하

게 생겼으나 크기가 작다. 구불구불한 회색의 줄무늬가 있고 납작한 원뿔형이다. 껍질은 매

끄럽고 광택이 난다. 물이 빠진 모래펄갯벌위에 미로와 같은 포복 흔적을 남기며 섭식 활동

을 한다. 

원시복족목(原始腹足目)밤고둥과의 연체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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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른 생의 약동을 조형하는 과정에서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와 이재두의 『식물의 형태학』은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생의 약동을 선
구자적으로 표현했던 작가인 아르프와 지도 교수님인 노재승의 작품의 형
태적 특징은 본인 작품의 조형적 근거가 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서술하
였다.

제2장 형성 배경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명력의 약동을
조형화한 작품에 대한 정신적 토대와 조형적 근거에 대해 서
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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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본 논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명력의 약동을 시각화한 ｢｢｢TTTrrraaaccckkk｣｣｣연
작에 관한 연구이다.자연은 생명의 유기적인 흐름을 담고 있으며 그 영역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의 과정에서 늘 변화하며
성장의 흔적을 남기고 존재한다.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생명체들의 끊임없는 약동을 통한 성장 때문일 것이다. 본 작가에게
이러한 자연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관심은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다.바
닷가 갯벌위에 서해비단고둥이 지나간 흔적에서 자연이 주는 생명력의 에
너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이 풍경은 본인으로 하여금 생명
현상에 대한 미적 체험을 가능케 하였다.이는 그로부터 2년후 본인의
｢｢｢TTTrrraaaccckkk｣｣｣연작에서 씨앗으로 은유되어 나타났다.즉,｢｢｢TTTrrraaaccckkk｣｣｣연작에 나타나
는 씨앗의 형태는 갯벌위에서 생명의 흔적의 주체였던 서해비단고둥 대신
모든 생명체와 생명력을 대표할 형태로서 채택된 것이다.이는 모든 식물의
모태인 씨앗이 발아하기 직전 지닌 잠재된 에너지와 유기적인 형태가 생명
의 약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주지하다시피,
본인의 생명의 약동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식물의 생장과정을 빌려 표
현된다.식물의 씨앗은 자연의 생명력을 쉽게 접근,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며 씨앗의 유기적 형태는 본인에게 많은 조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여기서
본인은 식물의 씨앗이 지닌 에너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력으로 어떻
게 조형화 할 것인지가 일관된 관심사였으며,그 역동적 생명력과 에너지를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다.그것의 시각화가 바로 ‘흔적’이다.
이렇듯 생명의 신비에 대한 본인의 관심으로 인해 본인의 작품 전개상에

서 씨앗은 생명력에 대한 상징이자 만물의 원초적인 형태로 도입되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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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명의 생장에로의 표현을 위해 그
것에 ‘흔적’을 도입했다.이러한 ‘흔적’의 표현은 본인의 작품 ｢｢｢TTTrrraaaccckkk｣｣｣연작
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하나는 아크릴 박스위에 실제
씨앗의 움직임을 고정하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단순히 지나간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고,두 번째는 커다란 씨앗의 형태를 제작하여 그 위에 성장
의 궤적으로 ‘흔적’을 새기는 방법을 택했으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두
방식을 접목하여 씨앗의 이미지가 바닥의 모래 혹은 고체화된 액체 위에‘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 생의 약동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로 재해석

된 것이다.즉 본 작업은 생명을 잉태한 자연의 원형물의 형태화이며 더 나
아가 생의 약동을 가시하고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의 성장을 흔적을 통
해 표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본 작업의 형성 배경과 형태를 조명하기 위해 우선 다음 장에

서 ｢｢｢TTTrrraaaccckkk｣｣｣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작업제작 배경을,1절에서는 개인적
동기와 함께 본인 작품의 주제가 되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 하는 과정에
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준 문헌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 동기와 함께 서술하였다.2절에서는 조형적 근거로서
아르프의 일례를 들어 우선적으로 생명력을 조형학적으로 접근한 방법을
고찰해 보고,이 과정에서 생명력의 조형화에 있어 본인의 작품과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이와 함께 본인의 지도교수님이신 노재승의 작
업에서 받은 직･간접적인 영향과 본인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본인의 작
품에 대한 조형적인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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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형형형성성성배배배경경경

111...정정정신신신적적적 토토토대대대

본인이 ｢｢｢TTTrrraaaccckkk｣｣｣연작의 모티브를 착안하게 된 배경은 2003년 서해 꽃지
해수욕장을 방문했을 때,썰물이 시작되면서 바다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냈
을 즈음 갯벌 위에 새겨진 흔적을 발견하면서부터다.당시 풍경은 갯벌 위
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그림을 그린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작은 생명체들이 지나간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이때 모래사장에서 우연
히 발견한 서해 비단고둥이 남긴 흔적에서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생
명력 표현에 대한 착안을 얻었으며, 2003년 여름부터 본인의 생명에 대해
관심은 시작되었으며,｢｢｢TTTrrraaaccckkk｣｣｣연작을 2005년에 완성하게 되었다.갯벌위의
흔적에 대한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서해 비단고
둥을 ‘씨앗’의 형태로 대체하였으며,그것의 움직임이 남긴 흔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명력의 약동이라는 의미로 인식하어 본인의 작품에 도입했
다.요컨대,우연히 자연에서 발견한 갯벌의 생명의 흔적은 본인의 작품에
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었다.따라서 ｢｢｢TTTrrraaaccckkk｣｣｣연작에서 괄
목할 부분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에 따른 대상(생명체)의 움직
임을 시각화한 흔적들이다.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며,그 안에서 대상은
시간을 축적하며 변화해 간다.이를 조형화하기 위해서,생명체의 약동을
‘흔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의 약동을 표현하기
위한 ‘흔적’은 본인의 작품에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첫 번째로는 사
각의 아크릴 박스위에 모래와 실제 콩을 이용하여 지나간 ‘흔적’을 남기고
고착시키는 1차원적인 방법과 두 번째로 씨앗의 이미지를 확대하여 제작하
고 그 위에 작은 1과 같은 ‘흔적’을 새기는 방법,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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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를 접목하여 씨앗의 이미지를 바닥의 모래 혹은 고체화된 액체 위에‘
흔적’을 남기듯 표현하는 방법이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담
고 있는 생명체의 현재진행형 움직임으로서 과거와 현재,미래를 한 작품
안에 나타내고자 하였다.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하는 생의 약
동은‘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었으며 ‘흔적’이라는 방법으로 표
현되었다.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 하는 2년간의 과정에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준

문헌은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와 이재두의 『식물의 형태학』이다.
우선적으로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는 본인에게 “생의 약동”과 “시간”
이라는 개념의 지침이 되어 주었다. 베르그송에게 있어 생명은 정신적 에
너지이며 진보를 향한 역동적 힘을 지니고 있는 비약 그 자체이다.이것을
가리켜 베르그송은 “생의 약동”이라고 규정하였다.그는 『창조적 진화』에
서 “생명의 진화는 물질의 필연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의 자유와 창조
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그에 의하면 생명의 본질인 자발성은
활동성이며 진정한 자발성은 끊임없이 새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데서 성립된다.다시 말해 ‘세계는 연속적인 생성과 창조의 과정이며 따라
서 고정된 법칙이나 상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2)본인은 ｢｢｢TTTrrraaaccckkk｣｣｣
의 씨앗 형태에서 어떤 규정으로 재단할 수 없는 생명의 약동을 표현해 내
고자 한 것이다.
시간의 본질을 ‘흐르는 것’즉 지속에 있다고 본 베르그송은 시간,변화/

생성/운동을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창조적 진화』에서 그는 창조
역시 태초에 일어나고 종결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으로 보
고 있다.즉 그것은 영원한 창조의 과정이자 늘 새로운 방향을 나아가는 운
동인 것이다.3)또한 생명은 ‘살아있음’의 상징이고,살아있음은 과정이라고
2)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5

3)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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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과정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명과정으로서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창조적 진화』를 통한 베르그송의 이러한
사상은 본인에게 “생의 약동”에 대한 관심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생각
에로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예술은 눈에 보이는 선
들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을 찾으려 하고 그 운동 자체의 뒤에서
좀더 비밀스러운 것 원초적 지향성 혹은 형태와 색채의 무한한 풍부함과
대등한 단순한 사유를 찾는 것이다.또한 예술적 창조란 물질적 요소들이
생명적 존재로 유기체화 될 부여해야할 매력적 창조이인 것이다.4)이렇듯
전통적인 작가들이 가시적 세계를 조형화했다면,본인은 베르그송이 말하고
있는 비가시적인 운동,즉 물(物)안에 내재해 있는 생의 약동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하나 이재두의 『식물의 형태학』은 형태적 근거의 마련에 있어서
시간-생성의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자연의 변화무쌍한 현상들을 볼 때 막
연히 느끼는 아름다움은 바로 살아있음의 생동감에서 기인한 것이다.그러
나 자연은 단순히 살아있는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영원
히 있게 하는 조화이고 원동력이다.이처럼 인공적 도움 없이 만들어지는
자연 속에는 스스로의 자생능력이 있으며 생성과 소멸의 반복적 운동이 일
어나고 있다.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본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명체
와 생명력을 대표할 소재로 생명의 근원의 의미로서 ‘씨앗’을 채택하였고
『식물의 형태학』에서 식물의 씨앗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알아보았다.
『식물의 형태학』에 따르면 식물에 있어서 ‘씨앗’(종자)의 진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혹독한 환경에서 저항할 수 있는 종자의 능력 때문에 나쁜
환경에서는 종자로 생존하고 성장에 적당한 시기에는 식물체 상태로 되어
광합성과 성장을 하여 식물에 생활환을 유지할 수 있다.5)이러한 식물의
4)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5

5) 이재두, 홍성식 공저, 『식물의 형태학』, 아카데미 서적,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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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이나 종자가 지니는 생명력은 발아하지 않은 식물인 배(embryo)로서
영양분을 갖고 있고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면 발아하여 새로운 생명체로서
의 힘을 갖게 된다.씨앗의 배(胚)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식물을 내포하고 있
으며 성장에 필요한 외적 조건이 구비되기를 기다린다.따라서 씨앗이 발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싹을 돋아 꽃을 피우고 쇠잔하여 새로운 종자를 맺으며 생성 성장 변성
하는 식물의 일대기에서 대자연의 우주원리인 순환적 생명관을 느끼게 되
며 동시에 자연의 섭리에 대한 무한한 외경심을 갖게 된다.자연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원초적 생물체의 꿈틀거림이나 발아하기직전인 식물의 씨앗
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찾아 표현하고자 하였
다.생장,발육의 이미지를 갖는 씨앗은 유기적이고 자연발생적 형태이다.
여기서 본 작가는 씨앗의 강인한 생명력과 형태적 특성에서 오는 이러한
이미지가 작품의 주체로서 작품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소재로 적당함을
파악하게 된다.
덧붙여 보면,수잔 랭거(SusanLanger)에 의하면 “생명의 본질은 무수한
생활 물질의 복합체이다.생명이란 생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
는 근본적인 속성이고,생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내적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6)따라서 생명은 어떤 상태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본질적으로 생명체는 탄생하고 끝없이 변화하며 결국에
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이와 같은 생명의 순환적 카테고
리 속에서 생명체는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멈춘 듯하
지만 보이지 않는 자연의 움직임에서 그 속에 내재된 강한 생명력과 삶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다.이러한 생명체의 삶의 흔적을 표현하는 과

6) 수잔 K.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열화당, 198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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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찾아낸 시간의 흐름은 본인으로 하여금 생명현상에 대한 미적 체험
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생명체의 순수한 존재,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조형화
하는 과정에서 모든 식물의 모태인 씨앗이 가지는 생명력과 에너지,나아가
삶의 흔적의 표현을 통한 시간의 흐름으로서의 이미지 확장을 유도하게 되
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생명체의 생명성에 관한 체험과 물음에서 출발하여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고 자연의 질
서 속에서 생명체가 남긴 흔적을 시간의 흐름을 통해 형상화 하고자 한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 와 이재두의 『식물의 형태학』은 본인의

무의식적인 바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TTTrrraaaccckkk｣｣｣연작을 조형화하기까지
도움이 되었다.

222...조조조형형형적적적 근근근거거거

허버트 리드에 따르면,'예술은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고
자연이 갖는 미를 표현하는 조형적,예술적 수단으로,개개인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승화된 새로운 미에서 그 완성을 초래한다.'7)즉 형태는
내적인 내용의 외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인은 자연에 생명체의 삶의
흔적이라는 소재를 찾고 시간의 흐름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본
인의 주관과 감성대로 재해석하고 상징적이고 주관적인 새로운 미의 완성
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력의 약동을 선구자적으로 표현한 작가로는 아르프

(Jean/HansArp,1886~1966)를 들 수 있다.그는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조형세계를 구축한 작가로서 유기체 조각,또는 생물 형태적 조각의 선구자

7) Herbert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 을유 문화사, 1969,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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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회화,조각,꼴라쥬,드로잉,목판화,자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조형분
야에서 재능을 드러냈다.
자연에서 도출한 유기체적 형상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졌던 아르프는 “나
는 내 작품이 자연 속 숲 속이나 산속의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놓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이 자연과 합일되기를 원했다.8)
실제로 그의 작업에 나타난 유기적 형상들은 자연의 근원적 형태에 대한
통찰로부터 나온 것이다.또한 자연적인 것을 추구한 이러한 형태들을 우
주적 언어라 일컬었다.또한 그는 자연의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자발성을
지니고 성장하며 질서를 이루는 과정에 순응하였다.다시 말해서 그의 조형
언어는 ‘유기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가장 단순한 ‘유기체’로서 언제든지 자
연의 무명성에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이었다.
아르프의 작품들은 자연과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 형태에 근거를 둔 것들

이다.1915년 그는 입체파를 근거로 한 기하학적 추상을 실험하였는데,낙
엽이나 곤충 혹은 동물의 생태적인 형태를 보여주면서도 실제로는 추상에
가까운 드로잉과 콜라주 작업을 제작하였다.1916년에는 추상 형태만을 가
지고 작업을 하였는데 이 시기에 그는 생명 〮�성장 �변형의 의미를 강하게 함
축하고 있는 식물,이국적인 채소,갑각류등과 떼 지은 아메바를 연상시키
는 나무형태로 구성된 부조의 형식을 고안해 냈다.여기에서 보여주는 윤
곽선들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가진 불규칙성을 연상시킬 수 있다.［［［도도도판판판222］］］
또한 1930년에서 1966년 사이에 아르프의 작품에서는 뱀․나뭇잎․수정․
조개 봉우리․씨앗․과일․꽃을 암시하는 추상적 또는 구체 형태들의 성장
과 변형을 암시하는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아르프의 작품에서 보
여 지는 이미지들은 생물학적인 것으로서,그것들은 현미경으로 드러나는
유기체적 생명의 기초 형태들과 관련이 있다.9)［［［도도도판판판333］］］［［［도도도판판판444］］］
8) Herbet Read, (간추린)서양현대조각의 역사, 김성회 역, 시공사, 1998, p.78.

9) Herbet Read, 『도상과 사상』, 김병익 역, 열화당, 198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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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프는 자연을 변형하여 추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조형적 본질에
순응하는 태도로 실제적인 것에 근거를 두지 않은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
그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회화,조각은 나뭇잎과 돌처럼 구체적이
고 감각적인 것”10)이라고 하였는데,이러한 응축된 표현은 그것이 작품을
과학의 도식과 구별 시켜주는 생명의 감각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아르프의 작품에서 생물의 성장과 소멸과정을 느끼게 하는 이들 생물학

적 형상은 원과 같은 곡선으로 완만하게 형태 지어져 그 윤곽선은 생물계
의 불규칙성을 연상시켜 주는 유기체적인 것으로 표현되었다.“둥그스름한
것이 중요하다”11)는 아르프의 말은 유동적이고 둥근 형태.성장의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이었다.“식물에서 나오는 열매처럼 어머니에게
서 나오는 아이처럼 예술은 사람에게서 나와 성장하는 열매”12)라고 아르프
가 말했듯이 아르프의 조형세계는 생명적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
을 시사한다.자연을 모티브로 유기적 형상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졌던 아르
프 작품의 특징은 훗날 생명력을 표현하고자한 당대 그리고 21세기 작가들
에게 형태적 모형을 제시해 주었으며,본인의 작품의 조형적 배경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아르프 작품의 특징은 생명력에 대한 표현,형태의 자율
성,자연의 법칙에 따른 경이 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작품과 접근
방식은 비슷하지만 우연성과 단순성을 지닌 유기체적 형상으로 표현했던
아르프의 작품과는 달리 ‘씨앗’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생의 약동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본인의 작품과의 차이점을 보인
다. 본인은 작품의 모티브가 될 자연이미지,생명체의 이미지를 표출해 내
기위해 작품의 모태가 될 형상은 씨앗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삶의 공간 깊숙이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식물의 씨앗은 자연의 생명

10) 오광수, 『서양근대 회화』, 서울: 일지사, 1985, p.129.

11) Jean Arp, Jean Arp: sculpture, his last ten years, New York; N. N. Abrams, 1968, p.7.

12) H. H. Arhason, A History of Mordern Art, N.Y; Harry N. Abrams, 1977,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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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쉽게 접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씨앗의 유기적 형태는 나에게
많은 조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이처럼 식물의 씨앗을 형상화하여 생명력
을 어떻게 조형화할 것인지가 본인의 일관된 관심사이며 그 역동적 생명력
과 에너지 등을 나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또한 미세한 생물체
의 꿈틀거림,발아하기직전의 식물의 씨앗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신비로움
을 나타내고 그 형상을 보다 본질적이며 보편적인,정서적 표현으로서 조형
적 추구를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도 아르프와 본인 작품과의 공통점을 찾
을 수 있다.그러나 생명이 약동하는 흔적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
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한 흔적에 대한 이런 조형적 착안은 본인의 지도교수

인 노재승의 작품에서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노재승의
작품 -力(력)의 流出(유출)연작［［［도도도판판판555］］］과 사유에 의한 유출 연작［［［도도도판판판
666］］］에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흐름의 형태는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현
재진행형의 ‘시간의 흐름’의 형태화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된다.본인의 작품
【TTTrrraaaccckkk---ⅡⅡⅡ】】】,,,【【【TTTrrraaaccckkk---ⅤⅤⅤ】】】를 보면 모래 혹은 흐르고 있는 액체를 고체화
시킨 형태의 좌대위에 ‘씨앗’의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과
거,현재,미래가 중첩된 시간의 이미지는 노재승 교수님의 ‘흐르는’형태가
가지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본인의 생명체의 흔적을 통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

한 세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본인의 작품【TTTrrraaaccckkk---ⅠⅠⅠ】】】에서처럼 짜여
진 박스위에 실제 씨앗의 흔적을 나타내는 작업으로서 2003년 바닷가에서
보았던 갯벌의 풍경을 그대로 옮긴 듯 생명체의 지나간 흔적을 생동감 있
게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두 번째로는 확대된 씨앗의 형태위에 첫 번째
와 같은 방법으로 생명체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인데,커다란 씨앗 위에 새
겨진 것은 재료가 가진 물질적인 성질인 물성(物性)나타난 씨앗의 흔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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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임과 동시에 ‘씨앗’이 가지는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
다.또 다른 한 가지는 큰 씨앗형태들이 바닥의 모래나 액체 위를 지나가고
있는 듯한 큰 흔적의 이미지이다.이러한 흔적을 통한 시간의 흐름의 형상
화는 본인의 작품에서 상징하는 내재적 힘의 근거로서 표현되었으며 생명
체가 지니는 자연의 절대적 질서에 의해 공존하는 생명력의 표현이라 하겠
다.
본인은 이렇듯 자연의 유기적인 생명감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라는 소재

를 선택하여 생명의 태동에 대한 근원적인 유기체적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
였고 원형적인 생명성의 형태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작품 표면의 ‘흔적 새
기기’작업을 통해 발견하는 물질의 순수한 존재의 의미 그 자체를 받아들
이는 것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을 채집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의 작업이
되었다.작업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감상된 지각으로 자연을 포
함한 삶과 현실을 투영시키고자하며 동시에 내면세계를 탐구해 나감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구를 시각적 이미지로 언어화 할 수 있다는 자율성
을 갖고 창작에 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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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작작작품품품 분분분석석석

【【【작작작품품품 111】】】 TTTrrraaaccckkk---Ⅰ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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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111】】】 TTTrrraaaccckkk---ⅠⅠⅠ(2005)

･크 기:40*80*200(cm)
･재 료:아크릴판,혼합재료,조명
･제작방법:5mm두께의 아크릴을 이용하여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 입자

정도의 돌가루를 본드와 섞어 틀 전체에 입힌다.그 위에 실제
콩을 이용하여 흔적을 새기고 마르기전 반짝이와 안료로 색을
입힌다.완성된 작품에 무광코팅을 하고 틀 내부에 조명을 설치
한다.

자연에서 발견한 생명체의 흔적에서 모티브를 얻어 【TTTrrraaaccckkk】】】연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다.
갯벌 위에 ‘서해비단고동’이 생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사각 틀 위에 생명
체의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고 그 움직임을 고정시켰다.이것은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생의 약동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형태화의 방법이며 생산과 변화의 과정을 가시화하는 생명체의 삶의 흔적
의 이미지로의 표현된다.또한 생명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반짝이와 원색의 안료를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작품 내부에 조명을 설
치하여 빛을 통한 작품 표면의 ‘흔적’이미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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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222】】】 TTTrrraaaccckkk---Ⅱ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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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222】】】 TTTrrraaaccckkk---ⅡⅡⅡ(2005)

･크 기:가변크기
･재 료:FRP,모래
･제작방법:점토를 이용하여 1차적인 제작을 한 후 실리콘으로 틀을 만든

다.F.R.P를 형틀에 부어 60여개의 씨앗 형태를 떠낸다.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을 한 후 유광코팅을 한다.전시장 바닥에
비닐을 깔고 모래를 유기적인 형태로 펼친 후 표면을 자연스럽
게 처리한다.그 위에 씨앗을 배치하고 씨앗의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식물을 대상으로 한 생명성에 관한 체험과 물음에서 출발한다.
식물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조건들을 포착하는 것은 삶의 진정성을
찾고 그 조건이나 한계 혹은 가능성을 성찰해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자연이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원초적 생명체로서 발아하기
직전인 씨앗의 상태를 선택하였다.
이는 발아를 모티브로 한 조형성 연구로 발아하기 직전의 씨앗이 가지는

자연의 힘과 생명성에 큰 힘을 싣는다.
강낭콩의 형상과 비슷한 이 씨앗은 생명현상의 근원적 형을 작품화 한

것이며 생명,즉 삶의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 모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씨앗
의 지나간 흔적을 남김으로써 작품은 완성된다.
여러 개의 씨앗들은 서로 군집된 형태로 설치되어 더 큰 힘을 가지며 전시

장 바닥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흔적을 남김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생명의 약동이라는 주제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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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333】】】 TTTrrraaaccckkk---ⅢⅢ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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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333】】】 TTTrrraaaccckkk---ⅢⅢⅢ(2005)

･크 기:가변크기
･재 료:스티로폼,혼합재료
･제작방법:스티로폼을 이용하여 1차적인 제작을 한 후 모래입자 정도의 돌

가루가 섞인 건축 외장재를 일정한 두깨로 바르고 그 위에 실제
콩으로 흔적을 새겨 넣는다.외장재가 마르기전에 안료와 미세
한 반짝이로 색상을 입히고 무광 코팅을 하여 안료를 안착시킨
다.

【【【작작작품품품333】】】역시 사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힘인 생명력에 대한 관심에서부
터 시작되었다.씨앗에 내재된 원초적인 생명력의 표현을 위해 확대된 씨앗
의 형태위에 씨앗의 배(胚)에서 출발하여 살아나오는 듯한 생명체의 표현을
했다.이는 탯줄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되어 작품의 생명력을 더한다.또한
생명력의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붉은색의 부드럽고 섬세한 질감으로 표
현하였는데 이때 생명력의 상징인 붉은 색은 생명의 태동하는 이미지를 부
각시키기 위함이며 실제 씨앗의 딱딱한 질감과는 반대로 부드러운 질감의
표현을 함으로써 씨앗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다른【TTTrrraaaccckkk】】】연작과 마찬가지로 씨앗의 형상을 통하여 추상적
회화성과 구상적 상징성의 융합을 꽤하여 구체적인 대상 즉,씨앗의 형상을 조
형언어로 자연의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생명의 신비감과 엄숙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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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444】】】 TTTrrraaaccckkk---ⅣⅣ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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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444】】】 TTTrrraaaccckkk---ⅣⅣⅣ(2005)

･크 기:150*80*170
･재 료:F.R.P,혼합재료
･제작방법:점토를 이용하여 1차적인 제작을 한 후 석고로 틀을 만들어

F.R.P로 형을 떠낸다.모래입자정도의 돌가루를 섞은 점착제로
일정한 두께를 입혀준다.그 위에 실제 콩으로 생명체의 흔적을
새기고 안료와 반짝이를 이용하여 도색을 한다.마지막으로 무
광코팅제를 이용하여 안료를 안착시킨다.

발아하기 전 씨앗의 이미지가 생성의 단계에 있다면 이 작품은 식물의
생성 성장 변화 하는 세 가지 과정 중 성장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아하기 전 씨앗이 가지는 이미지가 원초적인 힘이라고 본다면 발아 후의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내재되어있던 움직임을 밖으로 끌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생명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며 모든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성 성장 변화되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속된다.
이 형상 자체는 분명 정적인 상태이나 움직임은 표현 속에서 내재하며 암
시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움직임의 흔적이 없이도 ‘살아있음’에서 기인하
는 생명력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그리고 표
면처리에 있어서【【【작작작품품품333】】】과과과 마찬가지로 원색의 안료와 반짝이를 이용하
여 부드럽고 섬세한 질감으로서 표현함으로써 포근하고 따뜻한 생명의 이
미지를 유도하였으며 어두운 공간 속에서 빛에 의해 느껴지는 어둠과 밝음
의 공존이 작품의 생명력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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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555】】】 TTTrrraaaccckkk---ⅤⅤ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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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555】】】 TTTrrraaaccckkk---ⅤⅤⅤ(2005)

･크 기:150*50*30
･재 료:F.R.P
･제작방법:완두콩은 스티로폼을 이용해 1차적인 제작을 한 후 석고 물로

코팅을 한다.그 위에 F.R.P를 여러 번 발라 단단한 형태를
만든다.사포로 광택이 날 때까지 표면을 정리하고 완성된
작품에 아크릴물감으로 도색을 한다.바닥은 묽은 F.R.P에
안료를 섞어 자연스럽게 흘린 다음 완두콩 형태를 올리고 굳힌
다음 유광 코팅제로 마무리 한다.

이 작품 역시 강낭콩과 마찬가지로 생의 주체인 씨앗의 의미로써 완두
콩의 형태를 도입하였고 생명의 약동에 따른 시간의 흔적을 남기도록 표현
되었다.씨앗의 지나간 흔적이 새겨진 흐르는 듯한 바닥은 【【【작작작품품품222】】】에서
모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작품의 유동성을 더하기 위해 모
래 대신 고체화된 액체 위에 생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즉, 이 흔적은 ‘시
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생명체의 현재진행형 움직임으로서 순간을 포착한
듯한 착각이 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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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론론론

본 논문은 흔적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여 생명의 약동을 보여주
고자 한 ｢｢｢TTTrrraaaccckkk｣｣｣연작에 대한 것이다.이를 위해 본인의 작품을 형성 배
경에서 정신적 토대와 조형적 근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2장에서는 ｢｢｢
TTTrrraaaccckkk｣｣｣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작업제작 배경을 서술하였는데 2장 1절에
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이 된 개인적 동기와 함께 본인 작품의 주제가 되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준 베르그송
의 생의 약동과 생명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흔적에 대한 내용을 서
술하였고, 다음절에서는 조형적 근거로서 아르프의 일례를 들어 생명력을
조형학적으로 접근한 방법을 알아보면서 생명력의 조형화에 있어 아르프를
일례를 들어 본인의 작품이 가진 조형적인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마지막
으로 3장에서는 2장의 이론에 근거하여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인 작품의 주제인‘시간의 흐름’을 시각화 하는 작업은 자연과 생명체의

에너지의 표현을 위해 구체적인 사물인 식물의 씨앗과 생명체의 약동에 따
른 시간의 흔적을 형상화 하는 것이다.씨앗이 가지는 원초적인 힘은 모든
생명체의 모태로서 작용하여 생명체의 힘을 부각시키고 씨앗을 은유적인
사물로 해석하여 생명체와 삶의 흔적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형태에
접근하여 조형의 요소들로 해석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나아가 생명체의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게 되었다.
자연을 존재의 본성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삶을 추구하

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임을 인식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
들의 이미지를 주관적인 정서와 감흥의 채로 걸러내어 이를 하나의 유기적
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자연
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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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KKK

TTThhhiiisssssstttooorrryyyooofffaaafffooorrrmmmaaatttiiivvveeeaaarrrttt
iiinnnttthhheeeiiimmmaaagggeee「「「TTTrrraaaccckkk」」」

---FFFooocccuuusssiiinnngggooonnnmmmyyywwwooorrrkkksss---

HHHaaa,,,YYYuuuJJJiiinnn
DDDeeepppttt,,,ooofffPPPlllaaassstttiiicccAAArrrtttsss
TTThhheee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SSSuuunnngggssshhhiiinnnWWWooommmeeennn'''sss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Alllivesintheexistenceoftheearthmovesandchangesdependon

theorderofnature.
Theexistenceoutsetbytremorandlivethrougheachonesnatureand
balance.Andtheseformsofcharacteristicsexist.
Duetotheformsoftheestheticcuriosity presentstheliving asa
subjectand makes this experience possible. The naturalexistence
shouldbeacceptedandfrom theprocessofformativeart,allplantsof
themother'swombseedshavethestrengthandenergyoflife. And
from this,Ihaverediscoveredthetraceoflife.Discoveringthetraceof
livingexistencesgainthetraceofmylifeandhavebeenrevaluated.
Thesesourcesoftheimagesofthepregnancyseedsoffetalmovement
havebeenintroducedtoallmyworksasamainelementforthenature



oflivingexistence. Alsotheaspirationoflifeisthemainthemeofmy
workswhichisthepurposetodipuptheinnerimages. Thisprototype
oflifeformsreconcilesthemethodofexistenceandactivelyhasbeen
expressed.

Chapter1 Theintroductiondescribesthestudyofpurposeandcontent
themethodofpresentation.

Chapter2 hemainsubjectexpressesthelifetraceofnaturethrough
todayssocietyandanalysistheform.

Chapter3 Theconclusionorganizesthecontentandthedirectionofm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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